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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형 표준계약서(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) 개발」을 

위한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설문조사 개요

ㅇ 목적
  -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의 플랫폼 이용 및 노동·계약 현황 파악하여 플랫폼 방문레슨 

종사자의 권리보호 및 불공정거래관행 예방을 위한 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에 참고

ㅇ 추진배경
  - 빅데이터 기술 발달 및 클라우드 컴퓨팅 보급이 결합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

인간의 노동이 작게 쪼개진 과업(task)의 형태로 중개 또는 거래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
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음

  -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, 플랫폼의 중개 또는 
알선을 통해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음
⦁코로나19 감염 우려와 정부의 조치(사회적 거리두기, 집합금지명령 등)로 인해 모바일 앱을 이

용하여 고객의 집이나 특정장소에서 1:1 레슨 서비스를 받으려는 소비자 선호도가 대폭 증가
하기 시작함

  -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종사자 사이에 형성된 거래상 지위의 
격차로 인해 부당대우나 불공정행위 사례가 점차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고 이들의 권리보
호를 위한 법적/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
⦁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들은 계약 불이행문제, 플랫폼 이용 수수료 문제, 부당 계약 및 노동 

문제, 방문레슨 종사자 안전 및 보호 장치 미흡 문제, 방문레슨 종사자 문제 및 분쟁 해결/조
정 절차 미흡 문제 등을 대표적인 불공정사례로 꼽음

* 특히 표준계약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피해/분쟁 발생 시 입증 및 해결을 위한 실효
성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됨 

ㅇ 대상
  - 온라인 중개 플랫폼*을 이용하여 고객의 집 또는 특정 장소에서 강의, 교육, 레슨, 

과외, 노하우 전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한 경험이 있는 종사자
* 숨고, 크몽, 탈잉, 김과외, 레슨올/과외하자, 솜씨당, 오투잡, 프람피, 긱몬, 옴니스피아노, 

과외바다, 레슨이지, 골프스팟, 하다 등
ㅇ 방법: 온라인 설문조사, 모바일 설문조사 병행 실시

ㅇ 기간: 7월 18일(월)까지

ㅇ 연구 주관: 서울특별시

ㅇ 연구 수행: ㈜입소 

ㅇ 문의: 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 담당(연구실 직통번호: 070-8255-0844)


